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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 미국 SAAR 1,747만대 (+5.2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$3,779 (+4.6% YoY) 

6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경기호조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지속과 영업일수 

증가 (27일, +1일)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판매성장을 실현.  

SAAR는 1,747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+5.2% 늘어났으며, 1,700만대를 밑돌 

것이라던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. SAAR는 네 달 연속 YoY 플러스 성

장을 이어갔으며, JD Power는 최근 18년 미국 판매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. 

현대차 6.4만대 (+17.5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$2,809 (-12.0% YoY) 

SUV 모델 판매호조 (+37% YoY, 사상 처음으로 30,000만대 상회)에 힘입어 

두 달 연속 두 자릿수 YoY 판매성장을 실현. 지난 4월 출시한 코나 판매가 

4,240대로 판매목표인 3,000대를 세 달 연속 상회했으며, 투싼 판매 또한 

16,173대로 +61.7% YoY의 높은 판매 성장을 기록. 7월초 신형 싼타페 출시 

신차효과가 더해지며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YoY 판매성장 지속 전망. 

평균 인센티브 또한 -12.0% YoY 감소하며 세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

어갔음. 현재 재고정리를 위해 대당 $4,000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

구형 싼타페의 판매가 중단되고 신형 싼타페가 과거 신차 출시 시점과 유사한 

$1,000-2,000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, 하반기 평균 인센티브의 

YoY 감소 폭은 -30-40%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. 

기아차 5.7만대 (+0.8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$3,834 (+11.6% YoY) 

F/L 모델이 출시된 쏘렌토 (+24.0% YoY), 카니발 (+27.4% YoY) 판매는 선

전했으나, 스포티지 (-21.3% YoY) 및 K3 (-10.3% YoY), K5 (-23.4% 

YoY) 등 노후화가 진행된 모델들의 판매부진 심화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판매 

규모를 실현. 

평균 인센티브 또한 노후 모델들의 재고부담으로 +11.6% YoY 증가했으며, 올

해 들어 여섯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음. 

 

Compliance Notice 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

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

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

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 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

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

 


